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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35~36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  

한글은 음소 문자이다. 그렇다면 ‘ㅁ’은 소리일까, 문자일
까? ‘ㅁ’은 문자이다. 기호는 형식과 내용의 결합으로 이루어
져 있는데, 문자 자체는 형식이고 그 문자가 나타내는 소리가 
내용이다. 예컨대 ‘ㅁ’은 [마]의 초성에서 나는 소리인 양순 
비음을 나타내는 형식이고, 내용은 양순 비음이다. 형식과 내
용의 결합은 자의적이다. ‘ㅏ’로 소리 [a]를 나타내는데 ‘아’로
도 소리 [a]를 나타내는 것, 그리고 현대 국어에서는 연구개 
비음을 ‘ㅇ’으로 나타내는 데 비해 15세기 국어에서는 ‘ㆁ’으
로 나타낸 것은 이를 보여 준다.

<한글 맞춤법>에 따르면 한글 자모는 자음자 ‘ㄱㄴㄷㄹㅁㅂ
ㅅㅇㅈㅊㅋㅌㅍㅎ’ 14자, 모음자 ‘ㅏㅑㅓㅕㅗㅛㅜㅠㅡㅣ’ 10
자 총 24자이다. ‘자모’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아울러 이르는 
말이다. 24자 외의 자모는 2개 이상의 자모를 ‘어울러 쓴 것’
이다.

24자모는 각각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, 
‘ㅛ’처럼 반모음과 단모음의 연쇄인 이중 모음([jo])을 나타내
는 것도 있다. 어울러 쓴 모음자 중에는 단모음을 나타내는 
것도 있고, 이중 모음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. ‘ㅔ’와 ‘ㅘ’는 각
각 ‘ㅓ’와 ‘ㅣ’, ‘ㅗ’와 ‘ㅏ’를 어울러 쓴 것인데, ‘ㅔ’는 단모음
([e])을, ‘ㅘ’는 이중 모음([wa])을 나타낸다. ‘ㄱ’ 두 개를 어
울러 쓴 ‘ㄲ’도 초성에서 하나의 소리, 즉 된소리 [k']를 나타
내는데, 15세기 국어에서는 ‘ㅅ’과 ‘ㄱ’을 어울러 쓴 합용 병
서 ‘ㅺ’으로 [k']를 나타냈다.

한편 어울러 쓴 자모 하나가 두 종류의 소리와 결합한 경우
도 있고, 반대로 하나의 이중 모음이 어울러 쓴 자모 두 종류
와 결합한 경우도 있다. <표준 발음법>에 따르면 ‘ㅚ’, ‘ㅟ’는 
각각 단모음으로 발음하지만 이중 모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
다. 이는 어울러 쓴 모음자 ‘ㅚ’가 단모음, 이중 모음 두 종류
의 소리와 결합한 것으로 전자의 예이다. 이에 비해 이중 모
음 [we]는 어울러 쓴 모음자 ‘ㅞ’로 나타내는데, ‘ㅚ’로도 나
타낼 수 있다. 이는 후자의 예이다.

형식과 내용의 결합은 변할 수 있다. ‘ㆁ’은 내용은 그대로
이면서 형식이 바뀐 예이다. 현대 국어와 달리 ‘ㅔ’는 15세기 
국어에서는 이중 모음([əj])을 나타냈는데, 이는 형식은 그대로
이면서 내용이 변한 예이다. 형식과 내용이 모두 변한 경우도 
있다.

35.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 ① ‘마’의 ‘ㅏ’는 형식이고, 그 내용은 ‘ㅏ’가 나타내는 소리

이다.
 ② 현대 국어 ‘콩’의 ‘ㅇ’과 15세기 국어 ‘  ’의 ‘ㆁ’은 그 내

용이 같다.
 ③ 한글 자모 24자 중 자음자에는 두 소리의 연쇄를 나타내

는 것도 있다.
 ④ 이중 모음을 나타내는 것 중에는 24자모의 모음자 3개를 

어울러 쓴 것도 있다.
 ⑤‘ㅟ’는 ‘ㅜ’, ‘ㅣ’를 어울러 쓴 것이고, 두 종류의 소리를 나

타낸다.
 

36. 윗글과 <보기>를 바탕으로 <자료>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
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<보 기>
◦ 훈민정음(해례본)에는 <한글 맞춤법>의 한글 자모 24자 
외에 ‘ㆆ, ㅿ, ㆁ, ㆍ’ 4자가 더 있었다.
◦ 15세기 국어에서 ‘ㅄ, ㅳ, ㅴ…’의 합용 병서는 초성에서 
두 소리의 연쇄로 발음되는 자음군을 나타냈다.
◦ 15세기 국어의 ‘ㅿ’은 15세기 국어의 ‘ㅅ’과 같은 조음 
위치의 유성 마찰음을 나타냈다.
◦ 15세기 국어에서는 경구개음이 자음 체계에 존재하지 않
아서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았다.

<자 료>

㉠ ㉡ ㉢ ㉣ ㉤
15세기 
국어

앗겨(←앗기
어)

이 어버  즐기디

현대 
국어

아껴(←어끼
어)

입때 어버이 가득 즐기지

 ① ㉠을 보니, 15세기 국어의 ‘ㅕ’는 현대 국어의 ‘ㅕ’와 형
식도 같고 내용도 반모음과 단모음의 연쇄인 이중 모음으
로 같군.

 ② ㉡을 보니, 15세기 국어의 ‘ㅵ’은 ‘ㅂ’이 나타내는 소리와 
‘ㅼ’이 나타내는 소리의 연쇄였고, ‘ㅵ’의 ‘ㅼ’은 현대 국
어의 ‘ㄸ’과 형식과 내용이 모두 달랐군.

 ③ ㉢을 보니, 15세기 국어의 ‘ㅿ’은 형식과 내용이 모두 소
멸되었군.

 ④ ㉣을 보니, 15세기 국어의 ‘ㆍ’는 형식이 소멸되었고 내용
은 다른 소리로 변했군.

 ⑤ ㉤을 보니, ‘ㅈ’은 ‘ㅔ’와 마찬가지로 15세기 국어와 현대 
국어에서 형식은 같고 내용은 다르군.

 

37. <보기>의 [조건]이 모두 실현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?

<보 기>

 [조건]
 ◦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일 것.
 ◦선어말 어미를 통한 높임 표현이 나타날 것.
 ◦자릿수가 하나인 서술어와 둘인 서술어를 포함할 것

 ① 편찮으신 음악 선생님을 세 학생이 보건실로 조심히 모셨
다.

 ②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책을 몇 장 읽으시다 잠자리에 드셨
다.

 ③ 끊임없는 노력으로 할아버지께서는 결국 시험에 합격하셨
다.

 ④ 유난히 길어진 추위에 할머니께서는 온갖 걱정을 다 하셨
다.

 ⑤ 저 가게에서 파는 떡이 정말 맛있다며 삼촌은 입맛을 다
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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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. <보기>의 ㉠～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

<보 기>
<정원과 지수가 카페에서 만난 상황>
정원: 어머, 지수야 안녕? ㉠ 여기는 무슨 일이야?
지수: 응, 안녕? 이따 학생회 회의가 있어서. ㉡ 이번에 □□

고등학교하고 연합 체육 대회를 하잖아.
정원: 아! 맞다, 네가 체육부장이지? 작년에는 ㉢ 거기 운동

장에서 했으니까 이번엔 우리 학교에서 하겠네?
지수: 맞아. 올해는 우리 학교 체육관에서 하기로 해서 할 

게 많더라. 경기 종목 정하고, 간식도 준비해야 하고.
정원: 간식 준비도 우리가 해? ㉣ 그때도 여기서 준비했잖아.
지수: 응, ㉤ 그쪽이 대신 기념품 맡는대.
정원: 그래도 간식 준비가 훨씬 힘들지. ㉥ 거기랑 좀 나눠 

맡자고 해.
지수: ㉦ 그건 ㉧ 그래. 근데 ㉨ 그건 이미 결정되어서 다시 

분담하기가 좀 ㉩ 그러네.

 ① ㉠과 ㉢은 현재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
다.

 ② ㉡은 발화시와 동일한 때를 가리키고, ㉣은 발화시 이전
의 때를 가리킨다.

 ③ ㉤과 ㉥은 청자를 포함한 대상을 나타낸다.
 ④ ㉦과 ㉨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내용을 가리킨다.
 ⑤ ㉧은 ‘만족스럽지 않다’는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고, ㉩은 

상대의 제안에 대한 동의를 나타낸다.

 

39. <학습 활동>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?

<학습 활동>
  국어의 의존 형태소에는 접사, 조사, 어미 등이 있다. 이
들은 각각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,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
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. 제시된 자료 ㉠~㉢을 분석해 보
자.
㉠: 발표가 시작되자 참석자들은 모두 목소리를 낮췄다.
㉡: 비에 젖은 옷들을 말리는 데 시간을 다 빼앗겼다.
㉢: 나는 내일 친구랑 만나 미술관이랑 영화관에 가.

 ① ㉠의 ‘시작되자’와 ‘낮췄다’의 접미사는 모두 어근에 결합
하여 어근의 품사와는 다른 품사의 단어를 파생하였다.

 ② ㉠의 ‘낮췄다’와 ㉡의 ‘빼앗겼다’는 모두 사동의 의미를 
더해 주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.

 ③ ㉠의 ‘시작되자’와 ㉡의 ‘말리는’은 모두 피동의 의미를 
더해 주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.

 ④ ㉢의 ‘친구랑’과 ‘미술관이랑’의 조사는 앞말의 받침 유무
에 따른 이형태 관계에 있고, 모두 앞말을 부사어로 기능
하게 한다.

 ⑤ ㉢의 ‘만나’와 ‘가’의 어미는 모두 문장을 종결하는 동일
한 문법적 기능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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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35~36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  

한글은 음소 문자이다. 그렇다면 ‘ㅁ’은 소리일까, 문자일
까? ‘ㅁ’은 문자이다. 기호는 형식과 내용의 결합으로 이루어
져 있는데, 문자 자체는 형식(‘ㅁ’ 자체는 형식이다.)이고 그 문자가 
나타내는 소리가 내용이다.(‘ㅁ’ 문자 자체로는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호가 

되지 못한다.) 예컨대 ‘ㅁ’은 [마]의 초성에서 나는 소리인 양순 비
음을 나타내는 형식이고, 내용은 양순 비음(ㅁ의 소리는 양순 비음이

다.)이다. 형식과 내용의 결합은 자의적(쉽게 말하면 ‘제멋대로’ 중1 ‘언어

의 자의성’)이다. ‘ㅏ’로 소리 [a]를 나타내는데 ‘아’로도 소리 [a]
를 나타내는 것, 그리고 현대 국어에서는 연구개 비음을 ‘ㅇ’
으로 나타내는 데 비해 15세기 국어에서는 ‘ㆁ’으로 나타낸 
것은 이를 보여 준다.

<한글 맞춤법>에 따르면 한글 자모는 자음자 ‘ㄱㄴㄷㄹㅁㅂ
ㅅㅇㅈㅊㅋㅌㅍㅎ’ 14자, 모음자 ‘ㅏㅑㅓㅕㅗㅛㅜㅠㅡㅣ’ 10
자 총 24자이다. ‘자모’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아울러 이르는 
말이다. 24자 외의 자모는 2개 이상의 자모를 ‘어울러 쓴 것’
이다.(ㄲ, ㄸ, ㅃ, ㅆ, ㅉ, ㅘ, ㅝ 등)

24자모는 각각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, 
‘ㅛ’처럼 반모음과 단모음의 연쇄인 이중 모음([jo])을 나타내
는 것도 있다. 어울러 쓴 모음자 중에는 단모음을 나타내는 
것도 있고, 이중 모음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. ‘ㅔ’와 ‘ㅘ’는 각
각 ‘ㅓ’와 ‘ㅣ’, ‘ㅗ’와 ‘ㅏ’를 어울러 쓴 것인데, ‘ㅔ’는 단모음
([e])을, ‘ㅘ’는 이중 모음([wa])을 나타낸다. ‘ㄱ’ 두 개를 어
울러 쓴 ‘ㄲ’도 초성에서 하나의 소리, 즉 된소리 [k']를 나타
내는데, 15세기 국어에서는 ‘ㅅ’과 ‘ㄱ’을 어울러 쓴 합용 병
서 ‘ㅺ’으로 [k']를 나타냈다.(국어사 - ‘ㅅ’계 합용 병서. 어두자음군이라 배웠
던 것들. ‘어두자음군’은 현대로 오면서 뒤엣것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으로 통일됨.)

한편 1)어울러 쓴 자모 하나가 두 종류의 소리와 결합한 경
우도 있고, 반대로 2)하나의 이중 모음이 어울러 쓴 자모 두 
종류와 결합한 경우도 있다. <표준 발음법>에 따르면 ‘ㅚ’, 
‘ㅟ’는 각각 단모음으로 발음하지만 이중 모음으로도 발음할 
수 있다. 이는 어울러 쓴 모음자 ‘ㅚ’가 단모음, 이중 모음 두 
종류의 소리와 결합한 것으로 전자의 예이다. 이에 비해 이중 
모음 [we]는 어울러 쓴 모음자 ‘ㅞ’로 나타내는데, ‘ㅚ’로도 
나타낼 수 있다. 이는 후자의 예이다.

형식과 내용의 결합은 변할 수 있다. ‘ㆁ’은 내용은 그대로
이면서 형식이 바뀐 예이다. 현대 국어와 달리 ‘ㅔ’는 15세기 
국어에서는 이중 모음([əj])을 나타냈는데(‘ㅔ’는 중세 시기 ‘어이’로 읽었

음.), 이는 형식(문자)은 그대로이면서 내용(소리)이 변한 예이다. 
형식과 내용이 모두 변한 경우도 있다.

35.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 ① ‘마’의 ‘ㅏ’는 형식이고, 그 내용은 ‘ㅏ’가 나타내는 소리

이다.
- 지문의 내용: 형식은 문자이고, 내용은 소리이다.

 ② 현대 국어 ‘콩’의 ‘ㅇ’과 15세기 국어 ‘  ’의 ‘ㆁ’은 그 내
용이 같다.

- ‘ㆁ’은 내용은 그대로이면서 형식이 바뀐 예이다.
- ‘’이 나온 이유는 24학년도 수능 지문형 문법이 재료가 

된 것 같다.

 ③ 한글 자모 24자 중 자음자에는 두 소리의 연쇄를 나타내
는 것도 있다. [정답]

- 모음자에는 두 소리의 연쇄를 나타내는 것이 있으나(ㅑ, ㅕ, 
ㅛ, ㅠ) 자음자에는 없다. 그러므로 정답.

 ④ 이중 모음을 나타내는 것 중에는 24자모의 모음자 3개를 
어울러 쓴 것도 있다.

- 지문 속 예시로 ‘ㅞ’(ㅜ+ㅓ+ㅣ)가 있다.

 ⑤‘ㅟ’는 ‘ㅜ’, ‘ㅣ’를 어울러 쓴 것이고, 두 종류의 소리를 나
타낸다.

- ‘ㅚ’, ‘ㅟ’는 각각 단모음으로 발음하지만 이중 모음으로도 
발음할 수 있다.

 ㅟ – [ü], [wi]
 ㅚ - [ö], [we] 

1. 어울러 쓴 자모 하나가 두 종류의 소리와 결합
‘ㅚ’, ‘ㅟ’ 1) 단모음으로 발음(현대 단모음 체계 10 단모음)

         2) 이중모음으로도 발음

2. 하나의 이중모음이 어울러 쓴 자모 두 종류와 결합하는 
경우
[we] 1) ‘ㅞ’
     2) ‘ㅚ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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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. 윗글과 <보기>를 바탕으로 <자료>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
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<보 기>
◦ 훈민정음(해례본)에는 <한글 맞춤법>의 한글 자모 24자 
외에 ‘ㆆ, ㅿ, ㆁ, ㆍ’ 4자가 더 있었다.
◦ 15세기 국어에서 ‘ㅄ, ㅳ, ㅴ…’의 합용 병서는 초성에서 
두 소리의 연쇄로 발음되는 자음군을 나타냈다.
◦ 15세기 국어의 ‘ㅿ’은 15세기 국어의 ‘ㅅ’과 같은 조음 
위치의 유성 마찰음을 나타냈다.
◦ 15세기 국어에서는 경구개음이 자음 체계에 존재하지 않
아서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았다.

<자 료>

㉠ ㉡ ㉢ ㉣ ㉤
15세기 
국어

앗겨(←앗기
어)

이 어버  즐기디

현대 
국어

아껴(←어끼
어)

입때 어버이 가득 즐기지

 ① ㉠을 보니, 15세기 국어의 ‘ㅕ’는 현대 국어의 ‘ㅕ’와 형
식도 같고 내용도 반모음과 단모음의 연쇄인 이중 모음으
로 같군.

- ‘ㅕ’는 반모음 ‘ㅣ’와 단모음 ‘ㅣ’의 연쇄인 이중모음으로 같
다.

 ② ㉡을 보니, 15세기 국어의 ‘ㅵ’은 ‘ㅂ’이 나타내는 소리와 
‘ㅼ’이 나타내는 소리의 연쇄였고, ‘ㅵ’의 ‘ㅼ’은 현대 국
어의 ‘ㄸ’과 형식과 내용이 모두 달랐군. [정답]

- ‘ㅼ’은 지문의 내용( ‘ㄱ’ 두 개를 어울러 쓴 ‘ㄲ’도 초성에서 
하나의 소리, 즉 된소리 [k']를 나타내는데, 15세기 국어에서
는 ‘ㅅ’과 ‘ㄱ’을 어울러 쓴 합용 병서 ‘ㅺ’으로 [k']를 나타냈
다. )으로 보건데, 형식이 달랐던 건 맞지만 내용은 일치하
므로 선지의 해당 부분이 잘못되어 답은 2번.

 ③ ㉢을 보니, 15세기 국어의 ‘ㅿ’은 형식과 내용이 모두 소
멸되었군.

- ‘ㅿ’을 가리키는 문자(ㅿ)와 소리(내용; 치조 유성 마찰음)가 
소멸되어 어버가 어버이가 되었으므로 적절하다.

 ④ ㉣을 보니, 15세기 국어의 ‘ㆍ’는 형식이 소멸되었고 내용
은 다른 소리로 변했군.

- 형식 ‘ㆍ’는 소멸되었고, 내용은 변한 경우(‘ㅏ’, ‘ㅡ’ 등)에 
해당하므로 적절하다.

 ⑤ ㉤을 보니, ‘ㅈ’은 ‘ㅔ’와 마찬가지로 15세기 국어와 현대 
국어에서 형식은 같고 내용은 다르군.

- ‘ㅈ’은 중세 국어 당시 치음이었다. 즉, 내용이 다른 게 맞
다.

[참고] 중세 국어 시기 한글 자모 28자 (스믈 여듧 字)

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

아음(어금니소리) ㄱ ㅋ ㆁ (옛 이응)
설음(혀소리) ㄴ ㄷ, ㅌ

순음(입술소리) ㅁ ㅂ, ㅍ
치음(잇소리) ㅅ ㅈ, ㅊ  

후음(목구멍소리) ㅇ ㆆ(여린 히읗), ㅎ
반설음 ㄹ
반치음 ㅿ

기본자 초출자 재출자
天(양성 모음)  ㅗ ㅏ ㅛ ㅑ
地(음성 모음) ㅡ ㅜ ㅓ ㅠ ㅕ
人(중성 모음) ㅣ

중세 국어 시기 자모의 운용
 1) 이어쓰기(=연서) [23학년도 수능 37번]
  (1) 입술소리 아래에 ‘ㅇ’을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를 만들 수 
있다는 규정 
    입술소리         ㅂ, ㅍ, ㅁ, ㅃ
    입술 가벼운 소리 ㅸ, ㆄ, ㅱ, ㅹ 
: 국어에서는 ‘ㅸ’만 쓰였다. 『동국정운』에서 ‘ㅱ’이 쓰였으며, 나
머지 ㅸ.ㆄ.ㅹ은 『사서통해』에서 보였다.

 2) 나란히쓰기(=병서) [23학년도 수능 37번]
  (1) 초성이나 종성을 합칠 때에는 가로로 나란히 쓴다는 규정
  (2) 분류
   ① 각자 병서: 똑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기
      ㄲ, ㄸ, ㅃ, ㅆ, ㅉ, ㆅ
   ② 합용 병서: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기
      ㅂ계(ㅳ, ㅄ), ㅅ계(ㅼ, ㅽ) ,ㅄ계(ㅴ, ㅵ)

 3) 붙여쓰기 [23학년도 수능 37번]
  (1) 중성이 초성과 합칠 때에는 초성의 아래쪽이나 오른쪽에 놓
인다는 규정
  (2) 분류
   ① 하서: 중성 글자는 초성 글자의 아래쪽에 붙여 쓴다.
     예) , 그, 고, 구, 
   ② 우서: 중성 글자는 초성 글자의 오른쪽에 붙여 쓴다.
     예) 기, 가, 거, 갸, 

 4) 음절 이루기(성음법)
  (1) 모든 글자, 즉 초성, 중성, 종성은 어울려야 음절을 이룰 수 
있다는 규정
  (2) 유형
   ① 국어에서는 ‘초+중, 초+중+종’으로 이루어진다.
     예) , 
   ② 동국정운식 한자음에서는 ‘초+중+종’의 방식으로 이루어진
다.
     예) 世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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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고] [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5~36번 지문형 문법]

훈민정음 초성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 5자가 
있고 이를 바탕으로 가획의 원리(예:ㄱ→ㅋ)에 따라 만든가획
자 9자와 그렇지 않은 이체자 3자가 있다. 중성자는 하늘, 
땅,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 3자가 있고 이를 토대
로 한 초출자, 재출자가 각 4자가 있다. 종성자는 초성자를 
다시 쓰되 종성에서 실제 발음되는 소리에 대응되는 8자만으
로 충분하다 보았는데, 이는 훈민정음(해례본) 용자례에서 확
인된다.

용자례에서는 이들 글자를 위주로 하여 실제 단어를 예로 
들고 있다. 예컨대, 용자례에 쓰인 ‘ ’은 초성자 아음 가획자
인 ‘ㅋ’의 예시 단어이다. 이 방식을 응용하면 ‘ ’은 중성자 
초출자 ‘ㅗ’와 종성자 아음 이체자 ‘ㆁ’의 예시로도 쓸 수 있
다. 용자례의 예시 단어 일부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
다.

<초성자 용자례>

<중성자 용자례>

<종성자 용자례>

 
이 중 일부 단어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변화를 

겪었다. 여기에는 표기법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예와 실제 
소리가 변한 예, 그리고 다른 말이 덧붙어 같은 의미의 새 단
어가 만들어진 예들이 포함된다. 예를 들어, ‘어름’을 ‘얼음’으
로 적게 된 것은 표기법상의 변화로 볼 수 있다. 소리의 변화 
중 자음이 변화한 경우로는 ⓐ ‘고티’(>고치)나 ‘뎔’(>절)처럼 
구개음화를 겪은 유형이 있다. 모음이 변화한 경우에는, ⓑ
‘셤’(>섬)이나 ‘쇼’(>소)처럼 단모음화한 유형, ‘리’(>다리)나 
‘’(>턱)처럼 ‘ㆍ’가 변한 유형, Ⓒ ‘믈’(>물)이나 ‘브’(>부엌)
처럼 원순모음화를 겪은 유형, ‘노로’(>노루)나 ‘벼로’(>벼루)처
럼 끝음절에서 ‘ㅗ>ㅜ’ 변화를 겪은 유형(이화, 강화, 유추 관련 내용; 

『훈민정음』의 ‘서르’가 ‘서로’가 됨.) 등이 있다. 다른 말이 덧붙어 같은 
의미의 새 단어가 만들어진 경우로는 ⓓ ‘부’(>부엉이)처럼 
접사가 결합한 유형과 ⓔ ‘’(>갈대)처럼 단어가 결합한 유형

이 있다.

※ 본문 예시에서 후음 기본자는 ‘ㅇ’, 아음 이체자는 ‘ㆁ’으
로 표기함.

35.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?
  ① 훈민정음의 모든 기본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것이

다.
  ② 초성자 기본자는 모두 용자례 예시 단어의 종성에 쓰인

다.
  ③ <초성자 용자례>의 가획자 중 단어가 예시되지 않은 자

음자 하나는 아음에 속한다.
  ④ <초성자 용자례> 중 아음 이체자의 예시 단어는, 초성자

의 반설음자와 종성자의 반설음자의 예시 단어로 쓸 수 
있다.

  ⑤ <중성자 용자례> 중 초출자 ‘ㅓ’의 예시 단어는, 반치음 
이체자와 종성자 순음 기본자의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.

 

36. 윗글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 단어의 변화 양상을 이해한 
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  ① ‘벼리 딘’(>별이 진)의 ‘딘’은 ⓐ에 해당한다.
  ② ‘셔울 겨샤’(>서울 계셔)의 ‘셔울’은 ⓑ에 해당한다.
  ③ ‘플 우희’(>풀 위에)의 ‘플’은 ⓒ에 해당한다.
  ④ ‘산 거믜’(>산 거미)의 ‘거믜’는 ⓓ에 해당한다.
  ⑤ ‘닥 닙’(>닥나무 잎)의 ‘닥’은 ⓔ에 해당한다.



JR

- 7 -

37. <보기>의 [조건]이 모두 실현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?

<보 기>
 [조건]
 ◦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일 것.
 ◦ 선어말 어미를 통한 높임 표현이 나타날 것.
 ◦ 자릿수가 하나인 서술어와 둘인 서술어를 포함할 것

 ① 편찮으신 음악 선생님을 세 학생이 보건실로 조심히 모셨
다.

 ②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책을 몇 장 읽으시다 잠자리에 드셨
다.

 ③ 끊임없는 노력으로 할아버지께서는 결국 시험에 합격하셨
다.

 ④ 유난히 길어진 추위에 할머니께서는 온갖 걱정을 다 하셨
다.

 ⑤ 저 가게에서 파는 떡이 정말 맛있다며 삼촌은 입맛을 다
셨다.

 ① 편찮으신 음악 선생님을 세 학생이 보건실로 조심히 모셨
다.

- 편찮-/-(으)시(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)-/-ㄴ(관형사형 전성 
어미) 음악 선생님/을 세(수 관형사) 학생/이 보건/실/로 조
심/히 모시-/-었-/-다

- 관형사는 문장 성분이 그대로 관형어가 됨. ‘세’
- ‘편찮다’는 주어를 요구하는 1자리 서술어.
- ‘모시다’는 ‘···가 ···를 ···로 모시다’의 구성으로 주어, 목적

어,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.
- 주의) ‘모시다’는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. 주체 높임 선어말

어미 ‘–시-’가 들어있는 게 아님. ‘계시다’(객체 높임 특
수 어휘), ‘주무시다’(주체 높임의 어휘) 역시 마찬가지.

 ②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책을 몇 장 읽으시다 잠자리에 드셨
다.

- 아버지/께서/는 언제나 책/을 몇(관형사) 장 읽-/-(으)시-
(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)/-다 잠/자리/에 들-/-시-(주체 높
임 선어말 어미)/-었-/-다

- ‘읽다’는 주어+목적어를 요구하는 2자리 서술어. 
- (잠자리에) 들다’는 주어+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2자리 

서술어. 

 ③ 끊임없는 노력으로 할아버지께서는 결국 시험에 합격하셨
다.

- 끊임/없-/-는(관형사형 전성 어미) 노력/으로 할아버지/께서
/는 결국 시험/에 합격/하-/-시-(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)/-
었-/-다.

-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된 것이 없음.
- ‘끊임없다’는 주어를 요구하는 1자리 서술어
- ‘(···에) 합격하다’는 주어+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2자리 

서술어.

 ④ 유난히 길어진 추위에 할머니께서는 온갖 걱정을 다 하셨
다. [정답]

- 유난/히 길-/-어 지-(통사적 피동 표현 ‘–어 지-’가 형용사
에 결합할 경우 상태의 변화를 말함.)/-ㄴ(관형사형 전성 어
미) 추위/에 할머니/께서/는 온갖 걱정/을 다 하-/-시-(주
체 높임 선어말 어미)/-었-/-다.

- ‘온갖’이 관형사로써 관형어가 됨.
- ‘길어지다’는 주어를 요구하는 1자리 서술어
- ‘하다’는 주어+목적어를 요구하는 2자리 서술어.

 ⑤ 저 가게에서 파는 떡이 정말 맛있다며 삼촌은 입맛을 다
셨다.

- 저 가게/에서 파-/-는(관형사형 전성 어미) 떡/이 정말 맛/
있-/-다며 삼촌/은 입/맛/을 다시-/-었-/-다.

- ‘팔다’는 주어+목적어+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3자리 서
술어.

- ‘맛있다’는 주어를 요구하는 1자리 서술어.
- ‘다시다’는 주어+목적어를 요구하는 2자리 서술어.
- ‘다시다’의 ‘시’는 어간의 일부. 높임 선어말 어미가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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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. <보기>의 ㉠~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

<보 기>
<정원과 지수가 카페에서 만난 상황>
정원: 어머, 지수야 안녕? ㉠ 여기(카페)는 무슨 일이야?
지수: 응, 안녕? 이따 학생회 회의가 있어서. ㉡ 이번에 □□

고등학교하고 연합 체육 대회를 하잖아.
정원: 아! 맞다, 네가 체육부장이지? 작년에는 ㉢ 거기(□□고등

학교) 운동장에서 했으니까 이번엔 우리 학교에서 하겠
네?

지수: 맞아. 올해는 우리 학교 체육관에서 하기로 해서 할 
게 많더라. 경기 종목 정하고, 간식도 준비해야 하고.

정원: 간식 준비도 우리가 해? ㉣ 그때(작년 연합 체육 대회)도 여기
서 준비했잖아.

지수: 응, ㉤ 그쪽(□□고등학교)이 대신 기념품 맡는대.
정원: 그래도 간식 준비가 훨씬 힘들지. ㉥ 거기(□□고등학교)랑 

좀 나눠 맡자고 해.
지수: ㉦ 그건(간식 준비) ㉧ 그래(훨씬 힘듦). 근데 ㉨ 그건(우리 학교가 

간식 준비를 하는 것) 이미 결정되어서 다시 분담하기가 좀 ㉩
그러네(안 될 것 같다).

 ① ㉠과 ㉢은 현재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
다.

- 현재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카페. ㉢은 □□고등학
교이므로 오답.

 ② ㉡은 발화시와 동일한 때를 가리키고, ㉣은 발화시 이전
의 때를 가리킨다.

- 연합 체육 대회를 하는 ‘사건시’는 나중의 일이므로 ‘미래’
이기에 동일하지 않다. ㉣은 작년이기 때문에 발화시 이전의 
때가 맞다.

 ③ ㉤과 ㉥은 청자를 포함한 대상을 나타낸다.
- 담화 지문의 단골 출제 요소. 담화 맥락상 지수와 정원이는 

□□고등학교 학생이 아니므로 오답. 
 ④ ㉦과 ㉨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내용을 가리킨다.
- 간식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힘들다는 내용이므로 [정답] 
 ⑤ ㉧은 ‘만족스럽지 않다’는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고, ㉩은 

상대의 제안에 대한 동의를 나타낸다.
- 지문을 보면, 지수 역시 간식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힘든

데 올해도 맡게 되어 분담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음
을 알 수 있다. 그러나 다시 ‘분담하기가 좀 그러네’는 ‘이
미 결정되어서 바꾸기 어려울 것 같아.’를 우회적으로 표현
한 것으로 정원의 제안에 대해 동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
다.

 

39. <학습 활동>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?

<학습 활동>
  국어의 의존 형태소에는 접사, 조사, 어미 등이 있다. 이
들은 각각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,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
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. 제시된 자료 ㉠~㉢을 분석해 보
자.
㉠: 발표가 시작되자 참석자들은 모두 목소리를 낮췄다.
㉡: 비에 젖은 옷들을 말리는 데 시간을 다 빼앗겼다.
㉢: 나는 내일 친구랑 만나 미술관이랑 영화관에 가.

 ① ㉠의 ‘시작되자’와 ‘낮췄다’의 접미사는 모두 어근에 결합
하여 어근의 품사와는 다른 품사의 단어를 파생하였다.

- ‘시작’은 명사, ‘낮다’는 형용사이다. 여기에 각각 파생 접미
사 ‘-되’, ‘-추-’가 결합하여 ‘시작되다’라는 동사, ‘낮추다’
라는 사동사를 파생하였으므로 적절하다. 따라서 [정답]

 ② ㉠의 ‘낮췄다’와 ㉡의 ‘빼앗겼다’는 모두 사동의 의미를 
더해 주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.

- ‘빼앗-/-기-/-었-/-다’는 피동의 의미를 더해 준다.

 ③ ㉠의 ‘시작되자’와 ㉡의 ‘말리는’은 모두 피동의 의미를 
더해 주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.

- ‘말리는’은 현대 국어 관점에선 ‘마르다’에 사동의 의미를 
더해 주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. 그러나...

- [참고] ‘말리다’는 ‘[-+-오-(중세 시기 존재한 사동 접
미사)] > 오다 > 외다 > 뢰다’로 어원이 밝혀져 있
다. 현대 국어 관점에선 분석이 힘들다고 생각한다.

- EBS 공식 해설은 ‘–리-’를 제시했다. 이 경우 ‘말리다’는 
‘말-/-리-/-다’로 분석되는데 이는 ‘마르다’와 어간이 다르
므로 해당 분석은 재고를 해봐야 하는 지점이 아닐까 싶다.

 ④ ㉢의 ‘친구랑’과 ‘미술관이랑’의 조사는 앞말의 받침 유무
에 따른 이형태 관계에 있고, 모두 앞말을 부사어로 기능
하게 한다.

- ‘A는 B와/과’의 구성에서 ‘와/과’는 부사격 조사이고, 
- ‘A와/과 B’의 구성에서 ‘와/과’는 접속 조사임을 응용할 때, 

‘랑’과 ‘이랑’은 애초에 다른 조사이므로 이형태 관계가 아
니다. 즉, 모두 앞말을 부사어로 기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
다. 문장 성분을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는 격 조사
이다. 그러니 ‘A와 B’의 구성일 경우 ‘A와’는 부사어가 아
니며, ‘A와 B’를 통째로 묶어서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처리
해야 한다.

 ⑤ ㉢의 ‘만나’와 ‘가’의 어미는 모두 문장을 종결하는 동일
한 문법적 기능을 한다.

- ‘만나-/-아’의 ‘-아’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연결 어
미이고, ‘가-/-아’의 ‘-아’는 종결 어미이다.

- 동일 모음 탈락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물어본 것 같다.


